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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해는 노력은 우리 나라가 서뺑l 본격적으로 알려지 

기 시작한 180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로부터 현 

재에 이라까지 많은 사랍들이 로마자 표기법에 관심을 가져， 발표된 표기법 체 

계만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이 글의 목쩍은 수많은 로마자 표기법(안) 중에 많 

은 사랍들의 지지를 얻어 널리 사용되었던 주요 표기법 체계의 내용을 서로 비교 

하여 검토하는것이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로마자 표기법 체계에서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은 몇 가지 문 

제에 집중된다. 즉 (1)로마자 표기를 우리말의 맞춤법에 따라서 할 것인가 아니 

면 발훔l] 따라서 할 것인가의 문제와 (2)로마째l 없는 우리말 모음 / ~. -. ~ 

/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 (3) 자음 체계에서 파열음과 파찰음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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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어의 로마자 표가법 약:A}(.史) 

우리말의 로마자화 표기의 역^l는 대략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우리 나라에 외국인들의 입국이 공식 허용된 19세기를 전후하여 주 

로 서양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표기법을 고안하던 단계이고， 둘째는 일제 

통치 시기에 일본 및 국내 학자틀이 개인적으로 표기법을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 

이며， 세 번째는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로마자 표기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사용을 권장한 시기이다. 

물론 19세기 이전에도 우리말 로마자화의 기록이 개별적으로 있어 왔으나1) 

체계적인 표기법의 출현은 대개 19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다.1832년에 당시 일 

본 정부의 고판l었던 독일인 의사 지볼트(Phillip Fr. von Siebold)의 안으로 

부터 시책}여 1920년대까지 약 27개 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수， 

1973:289). 이 중 1880년대 이전 것은 한글 자모에 특정 로마χ}를 대웅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은 

1880년대 초부터 한국어 사전과 한국어 학습서가 프랑스어 • 영어 • 독일어 등으 

로 출판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편찬하여 1880년 간행한 

〈한불주변) (Dictionnaire Coréen-F떼lÇaÍ.s)과 1881년 출판된 〈한국어 문법〉 

(Grammaire co뾰nne) ， 1882년에 영어로 출판된 로스(John Ross)의 〈한국어 

회화> (Korean Speech) , 1890년의 〈한영흔변) (Korean-En밍ish Dictionary) , 

독일의 가펠렌츠(Georg von dèr Gabelentz)가 편찬하여 1892년 출판된 〈한국 

1) 송기중(1996)에서는 국어 어휘의 로마자 표기의 역사를 13세기 마르코 폴로와 17세 

기 중반의 하멜의 저서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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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언어 개관)(Zur Beurtheilung des Koreanishen Schrift und 

Lautwesens) 둥에서 한국어 어휘가 일정한 완칙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되었다. 그 

러나 이 시기까지의 표기법은 대개 우리말 어휘나 한글 자모를 특정한 로마째 

대옹시켜 포1승F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903년에 일본 동경제국대학 교수였던 4얘훌文次tl~과 金i휠主三빠1<羅馬字 

索引 朝蘇 地名후쫓) (A Catalogue of the Rornanized Geographical 

Names of Korea)에서 우리말을 로마자화하여 표기한 뒤， 1930년대에 이르기 

까지 金澤)!三f!~(1910 ， 1911. 1929) , 白鳥庫吉(1914 -6) , 前間뽕作(1925) 

풍에 이어 IJ~英夫(1932) . 小흉進平(1934 . 1944) 퉁 일본인 학자들이 각각 

로마자 표기법을 구상허여 발표하였다. 1933년에는 프랑스의 아그노엘 (Ch. 

Haguenauer)이 불어식 음성 표기법을 내놓았고.1935년에는 조선어학회의 회 

원이던 정인섭。1<조선어음의 만국 음성부호 표기〉를 발표하였다. 정인섭 안은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하여 발표한 〈조선어음 나마자(羅馬字) 

표기법)(194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었으며 ， 1959년에 문교부에서 고시한 〈한글 

의 로마자 표기법〉에도 그 정신이 계숭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매우 크 

다. 1930년대의 한글 로마자화 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1939년에 발표된 

이른바 머푼라이샤워 표기법이다. 이는 명양 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미 

국인 선교사 머륜(George S. McCune)과 당시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서 일본사 

를 전공하던 라이샤워 (Edwin O. Reischauer)가 국내외 학자들의 협조를 얻 

어 제정하였는데， 1939년에 발표된 이후 오늘날까지 영어권에서는 한글의 로마 

자 표기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1945년 일제가 우리 나뻐1서 물러간 뒤에도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한글학회의 안과 머클 라이샤워 안 중 어느 것도 일반 대중의 광 

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정부에서는 문교부 학술연구위원회를 중심으 

로 1없8년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을 제정 • 고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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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최초의 정부 안으로 머콜 라이샤워 안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1959 

년에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10여년간 한국 정부의 공식 안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광복 이후 미국에서 음소표기(전자법)를 바탕으혹 하는 두 가지의 한글 로 

마자화 안이 나오게 되었다. 하나는 1947년에 나온 루코프(L따off)의 표기법이 

고. 또 하나는 1954년 예일 대학의 마틴(Samuel E. M빠in) 교수가 창안한 

소위 예일 체계이다- 이 중 예일 체계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언어 

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으로서 정확성과 조직성이 뛰어난 체계로 평 

가 받고 있다. 당시 국내에서는 1948년에 발표한 문교부 안이 10여년간의 공식 

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 

다. 이에 1959년에 문교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해 두 번째 문교부 안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글의 맞춤법에 

따라 로마지를 배딩히는 새로운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표 

기법도 일반의 호응을 널리 얻지 못하고 교과서나 정부 간행물， 지도 동에만 부 

분적으로 사용되고， 미군 동 외국 기관이나 영자 신문 등에서는 머륜 라이샤워 

체계가 여전히 사용되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에 이 

르러서는 또 다시 개정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오게 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1980 

년대에 들어 로마자 표기법을 다시 검토하여 머륜 라이샤워 체계와 거의 비슷한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을 공포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1984년에 제정 • 

고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말의 로마자화 표기법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특정적인 체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비교해 보겠다.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1) 머률 라이샤워 

체계 (MR로 약칭) . (2) 한글학회의 〈조선어음나마자표기법> (한글학회 안) . 

(3) 예일 체계 . (4) <한글을 로오마자로 적는 법 > (’48년 문교부 안). (5) <한글 

의 로마자 표기법) (’59년 문교부 안).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84년 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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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안) 둥이다. 

3. 역대 주요 표기법 비교 

3.1 표기의 기본훨칙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말의 발음을 로마자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말의 철자를 로마자로 적을 것인가 하 

는 문제이다.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소위 전사법(轉賴t:. transcription)은 우 

리말을 잘 모르는 외국언이 우리말 발음을 비슷하게 내도록 하기는 쉬우나， 로마자화 

된 것만을 가지고는 원래 우리말 철자가 무엇인지 복원해 낼 수가 없다. 반면에 우 

리말 철자를 로마자로 옮기는 전자법(禮字法. transliteration) 방식은 발음을 

비슷하게 내는 데는 다소 뒤떨어지지만 다시 국어 철자로 전환하기가 쉽다. 

‘한라산.의 로마자 표기를 예로 들어 두 가지 표기 방식을 비교해 보자. ‘한라 

산’의 발음은 [할라산]01므로 전사법에 의한 표기는 hallasan이 될 것이다. 이러 

한 표기 방식은 발음을 나타내기에는 편리하나， 로마자회된 것만을 보고는 그것 

이 원래 ‘한라산’인지 또는 할라산’을 표기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우리말 정서법 

에 따라 로마자화핸 전자법 방식에 따르면 ‘한라산’은 ‘ hanrasan(또는 

hanlasan)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시 우리말 표기로 환원하기는 쉬 

우나，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이 바랙l 원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전자법과 전사법은 어느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인지를 같은 기준으로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각 장단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목적이 다른 표기 체계라 

고 할 수 있다. 즉 원음과의 유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사법 체계를 선 

택해야 할 것이고， 한글 표기로의 복원 7념성을 좀 더 염두에 둔다면 전자법을 

원칙으로 하는 표기 체계를 선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역대 우리말 주요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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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안과 MR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른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 

리말의 표준 발음을 로마자화하는 전사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MR안에 

서는 표기법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 그들의 체계가 한국어의 철Àt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 

다2). '84년 고시된 현행 문교부 안에서도 표기의 기본 원칙에 “국어의 로마자 표 

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마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체계 

에서는 ‘국’， ‘국어’， ‘국민 한국’이 각각 그 발혐l 따라 kuk, kugó, kur핑min ， 

ha맹뻐으로 표기된다. 즉 우리말의 ‘국’이 kuk, kug, kung, 밍k 둥으로 달리 

표기된다. 이는 우리말의 「이 단어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즉 어두나 어말에서는 [애로， 유성음 써에서는 [따로， 비음 앞에서는 [U]으로 발 

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유무성음의 차이나 발음의 변 

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국어 화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반면에 예일 체계와 ’59년 문교부 안은 우리말 철째l 따라 로마자를 H뼈하 

는 전자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체계에서는 한글 표기에서 같은 글자로 적 

히는 것은 항상 같은 로마자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 1’은 단어 내에서의 위치나 

발음의 변화에 관계 없이 항상 gY. k로 적힌다국， 국어. 국민， 한국’은 예일 체 

계에서는 ‘kwuk, kwuke , kwukmin, h밍lkw따〈가 되고， ’59년 문교부 안에서 

는 ‘gug, 밍lI5eo ， 밍핑min， h없멍ug’가 된다-3) 이와 같은 표기 체계는 한글 철자 

2) πle McCune-Reichauer system aims at representing the pronunciation and 

not the spelling of Korean words. (김민수， 1973 : 835에서 재인용.) 
3) 두 체계에서 ‘ ..，.이 k와 g로 달리 적히는 것은， 파열음을 전사하는 표기 세칙의 쩨에 

서 비롯된 것일 뿐. 한글 한 쩨 로마자 한 자를 대웅시키는 기본 원칙은 예일 체계와 

59년 문교부 안이 같다. 그러나 ’59년 문교부 안은 받침의 대표음회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고. ’ E!.을 발음에 따라 l과 r로 척는 퉁 표기 세칙에 있어서는 일부 발음 위주의 

표기를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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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아는 사람이 로마자로 표기하기는 매우 쉽지만， kwukmin 또는 gugmin 

이라는 표기로 [궁민]이라는 발음을 유도해 낼 수 없듯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정확히 발음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40년 한글학회 안과 48년 문교부 안은 철자와 소리의 절충적인 표기 방식을 

취한다. 원칙적A로는 한글의 자모마다 그에 대응하는 로마자를 일대일로 정한 

대조표가 있어 그에 따라 표기한다. 그러나 실제 표기에서는 예외를 두어 겹받침 

은 소래는 대로 표기하도록 하였고， 자음 통화의 경우도 그 결과를 일부 표기 

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값f갑J. 값만[감만J. 값윌갑슬]’의 표기는 한글학회 안에 

서는 gab, gabman, gabsìll이 되고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kap , kap man, 

kaps iír이 된다. ‘값’과 ‘값을’의 표기를 소리나는 대로 한 것은 전사법 원칙에 따 

른 것이고. ‘값만’의 자음동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전자법 원칙을 따른 

것이다. 이는 정자법(iE字法) 원칙올 약간 완화하면서 발음의 유사성을 나타내려 

한 것이므로 절충식 표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2 모음의 표가 

우리말의 모음을 로마자로 동1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국어에 있는 8 

개의 단모음( }, ~ ， ..1-， -r, - , 1 , ß, ~l)을 5개의 모음자(a ， e, i. 0 , u)만 가 

지고 있는 로마챔 바탕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올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로마지에 특수한 구별 기호(diacri다떠l 

marks)를 덧불여 표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단모음도 둘 이상의 글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기존의 표기법 중에 MR안과 한글학회 안， '48년 문교부 안. 

'84년 제정된 현행 표기법은 구별 부호를 사용하였고. 예일 체계와 ’59년 문교부 

안은 일부 단모음의 표기에 이중자를 쓰는 방식을 택하였다. 

1939년 발표된 MR 체계에서 자음은 영어식으로， 모음은 이탈리아어식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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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는 원칙이 명시된 이래. 이것은 거의 관례화되어 다른 표기법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체계에서 로마자의 5모음 a, e , i , 0 , 

U는 이탈리。}어 발햄l 따라 우리말의 ‘ } , 뀌 , 1,-'-, 뉘의 표기에 고정시키고， 

로마지에 없는 ‘ ~，-， ß ’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다. 특별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 ~ ， -'-, ', 一’(단모음)와 ‘ ß , 뇌 ， _:j’ 

(이중모음)의 표기이다. 

:MR 안에서는 '~， -'-，'，~’를 각각 ð, 0 , U , 디로 표기한다. 내 ’를 -'-와 구 

분하고 ‘」를 '，'’와 구분하기 위해서 소위 ‘반달표(breve)’를 o와 u 위에 하는 방 

식이다. 斗 ’와 ‘-’의 표기를 6와 i로 하는 데 대해서 머륜과 라이샤워는 서양 사 

랍들이 듣기에 ‘ { ’는 ‘」’와'，"는 ‘-’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셜명한대) 이러 

한 표기 방식은 전사법을 원칙으로 하는 표기 체계에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한글학회 안， ’48년 문교부 안， ’없년 문교부 안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ð, 0 , U, ií 

로 표기된다. 이들 체계에서 이중모음 ‘ ~ , =, TT’의 표기는 자동적으로 yð, yo , 

yu가 된다. 궈의 표기는 :MR안과 한글학회 안，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자동적으 

로 wð가 되지만， ’84년 문교부 안에서는 wo를 쓴다. 이는 우리맨 ‘，+-'-’로 

구성되는 이중모음이 없으므로 반달표 없。1 wo만 쓰더라도 다른 모음으로 혼동 

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의 표기는 :MR안과 한글학회 안.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Suwðn이지만， 현행 표기법에서는 Suwon이 된다. 

:MR 체계에서 이중모음 ‘ ß , 괴 ， _:j’의 표기는 각각 ae, oe, iíi이다. '48년 문 

교부 안， ’84년 문교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표기된다. 따라서 ‘ H ’와 관련되는 이 

4)MR안은 특수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전산 처리에 특히 불편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 

되어 왔다. 현행 표기법에서는 반달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향을 두어 불편을 해소하 

려 하였으나， 그런 경우헤는 우리말의 중요한 대립인 내 /..L."，/~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Ó, ü가 실제로 국어의 ' 1, ~ 발음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안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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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음 ‘ R ’와 .내’의 표기는 각각 yae. wae가 된다. ’40년 한글학회 안은 대부분 

의 모음을 :MR안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지만， ‘ H ’만은 §로 달리 표기한다. 이에 

따라 ‘ R ’와 ‘내’는 ye. we가 된다. 

예일 체계는 모음의 표기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그동안 고안되었던 대부분의 

로마자 표기법은 a . e. i. o. u 디섯 자를 이탈리얘 발음에 따라 ‘ } . il. 1 . -'-. 

-r'의 표기에 고정시키고 그 밖의 다른 모음틀의 표기에 대해서 특별한 표기 방법 

을 고안해 냈었다. 이와 달리 예일 체계에서는 e와 U를 ‘ { ’와 ‘-’의 표기에 A사}많 용 

한다다. 연쇄적으로 종래 e렐로 표기하던 ‘끼게{꺼l ’는 e망y로록’ U로 표기하던 

기한다. 이와 관련된 이중모음 ‘ ~ . .l.μL’ 헤 , 궈， 궤’의 표기는 각각 ye. yo . yey. 

we. wey가 된다. 이 체계에 따르면 뉘는 이론적으로 ywu가 되겠지만， 우리말 

에 ‘ ]'와 -’가 결합된 이중모음이 없으므로 m로 간략히 표기한다. 또한 이중모 

음 개 , 뇌 . -1’의 표기는 각각 a. o. u에 y를 더해 ay. oy. uy로 한다. 따라서 

내 • 내’는 yay. way가 된다. 

’59년 문교부 안은 부가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창 단모음을 두 자로 표기한 

다는 점에서 예일 체계와 통하는 면이 있다. 이 체계에서는 내 ’와 -를 각각 eo 

와 eu로 표기하므로 . ~ ’와 .궈’를 yeo. weo로. '-1’를 e비로 표기한다. 이러한 표 

기 방식은 특수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보통 타자기로도 다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기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개 ’와 뇌’에 대해서는 MR 체계 

와 마찬가지로 ae . oe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의 모음 표기 방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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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모음 ...L- ..,- -
” 

뇌 귀 

’39 MR'안 a 6 0 u u l ae e oe wl 

’40 한글학회 안 a 6 0 u u 1 § e oe 

’48 문교부안 a 6 0 u u 1 aJ. e oe wi 

'54 예일 체계 a e 0 wu u 1 ay ey oy wi 

’59 문교부 안 a eo 0 u eu l ae e oe wl 

’84 문교부안 a 6 0 u u ae e oe wl 

이중모음 .u. 1T ~l 놔 내 궈 눠l 」

’39 MR안 ya yö yo yu yae ye wa wae wö we iíi 

’40 한글학회 안 ya yö yo yu ye ye wa we wö we iíi 

’48 문교부 안 ya yö yo yu yal ye wa wae wö we ul 

'54 예일 체계 ya ye yo YlJ yay yey wa way we wey uy 

’59 문교부 안 ya yeo yo yu yae ye wa wae weo we ew 
’84 문교부 안 ya yö yo yu yae ye wa wae wo we ul 

3.3 자음의 표기 

우리말 자음을 로마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논란을 빚어 온 부분은 파열 

음과 파찰음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유성음 : 무성음의 2 

항적인 대립만이 존재하는 로마자로 평음 : 유기음 : 경음의 3항적 대립 체계를 

가지는 국어의 자음을 표기해야 하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MR'안과 현행 표기법인 ’84년 문교부 안은 ‘ ì 견 ， 끼’을 k, k' , 따‘로 표기한 

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1::, E α’은 t , t' , tt가님， 호. 뼈’은 p , p' , pp가 

된다. 즉 이들 체계에서는 우리말 어두의 파열음이 무성음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 

추어 평음" c., 님.을무성음인 k, t , p로적는다. 경읍 .끼， α ， 뼈’은평음을 

겹쳐 쓰는한글창제 원리에 따라 kk， tt, pp로적는다. 유기음‘견 E ， 표’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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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파열음에 .어햇정 (apostrophe)’올 덧붙여 k’, t' , p'로 표기한다. 이 체계에 

서 파찰음 ‘.A, 7., 자’은 각각 ch, ch' , tch로 적는다.MR안과 ’84년 문교부 안 

에서 특별한 점은 유성음 Àr이에서 자음이 유성음화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말 발혐l 따라 로마자 표기를 하는 전사법을 표기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ì t: , 님.A’을 어두나 어말에서는 k, t , p , ch로 적지 

만모음을비롯한유정음(L ， 2. 0 이 사이에서는 g， d, b, j로척는다. 예를 

들어 .제주’의 표기는 Ch밍u가 되는데， 같은 ' .A '의 표기가 ch와 j로 달라지는 것 

은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한 것을 표기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글학회 안과 ’59년 문교부 안에서는 명음 ‘ ì t: , 님 .에 각각 유갱음인 g, d, 

b를 배당하고， 무성파열음 k, t , p는 유기음인 ‘견 E 표’의 표기에 사용하였다. 

이는 영어의 유성음을 우리 나라 사랍들이 대개 명음으로 인식하고 무성음을 격 

음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따른 것이며) 이들 체계에서 경음의 표기는 명음 표기 

를 겹쳐 쓴 gg, dd, bb로 한다. 파찰음의 표기는 ’40년 한글학회 안과 ’59년 분 

교부 안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한글학회 안에서는 끼’에 z를 사용빼 '.A, 

7., 자’ 의 대립을 Z, cz , zz로 나타내는 데 반해 ’59년 문교부 안에서는 ‘z’에 j 

를 사용하여 j , ch, jj로 나타낸다.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파열음의 명음을 무갱음인 k , t, p로 적고. 격음을 임1， 

th, ph로 적으며， 경음은 한글학회 안과 마찬가지로 유성음을 겹쳐서 ‘gg, dd , 

bb'로 적는다. 파찰음 ‘.A, 7., 자’은 ch, chh, dch로 표기한다. 이 체계에서는 

MR안과 마찬가지로 자음의 유정음회를 표기에 반영한다. 즉 ì t:, 1:I .A’이 

유정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될 때는 소리나는 대로 g, d, b, j로 적는다. 예를 들어 

5) 예를 들어 영어 단어 Bob와 pop올 우리 나라 사랍들은 .보브’， ‘팝.으로 읽고 척는데， 이 

는 국어 화자들이 어두의 유성음은 명음으로 무성음은 격음으로 인식한다는 것올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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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포고’에서 어중의 '-，'이 유정음화하는 것은 C비ge ， phogo와 같이 유성음 

으로 적는다. 격음의 표기는 앙1 ， th, ph, chh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갯점 

을 사용하여 p' , t' , k' , ch'로 적는 것도 허용한다. 

예일 체계에서는 파열음의 명음을 k, t , p로 적고， 격음을 닝1， th, ph로 적는 

것은 ’48년 문교부 안과 같지만 경음과 파찰음의 표기에서는 째를 보인다. 경 

음은 무정음을 겹쳐서 빼， tt, pp로 적고 파찰음은 c, ch, cc로 적는다. 

자음의 표기에서 파열음과 파찰음의 표71 이외에 표기 체계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보이는것은마찰음 ‘λM’과유음 ’ E’의 표기이다. ‘λ’은 MR안과 '84년 

문교부 안을 제외한 모든 체계에서 s 하나만을 사용한다. MR안과 ’84년 문교부 

안은 음운 환경에 따라 s와 sh를 사용하는데 ， 그것이 사용돼는 조건은 두 안이 

차이가있다. MR안에서는모음.귀’ 앞에 있는 ‘λ’만을 sh로쓴다. 따라서 .쉬’는 

언제나 shwi가 된다. 이것은 ‘쉬.를 발음할 때 동반되는 원순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84년 고시된 현행 표기법에서는 ‘λ’ 은 ‘시’의 경우에만 sh로， 그 

밖의 경우에는 s로 적는다. 따라서 .시루’의 표기는 MR안에 따르면 siru이지만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shiru가 된다. 반대로 ‘쉽다’의 표기는 MR 체계에 따르면 

shwipta가 되지만 현행 표기법에서는， swipta가 된다. 

’ E’의 표기는 전자법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예일 체계에서만 항상 1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나머지 체계에서는 환경에 따라 r이나 l로 적는 

다. 다반 언제 r을 쓰고， 또 l을 쓰는지는 표기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MR안과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E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낱말 

의 끝에서는 1로 æ은 11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랑’은 sarang으 

로， 발’은 pal로， ‘진달래’는 chindallae로 표기된다. 한글학회 안에서는 “모음 

싸1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낱말 끝에서는 l로 적는다고 규정한다. 표기의 결 

과는 MR안과 같다.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E받침은 끝소리로 그칠 적에는 r보 

다 l에 더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마는， 낱말의 형상(꼴)의 일정함을 지니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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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히여， 일반적으로 r받침을 취하였다’고 규정하면서， ‘길 kir ，길도 kir to , 길은 

kil un’과 같은 예를 보인다. ‘ E’의 표기에 r과 I 두 글자를 사용하면서 ， 받침 소 

리에 r을 쓰도록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다른 체계에서는 이 같은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 안에서도 ’한 낱말 속에 들어간 E은 소리나는 대로 적 

는다고 하여， 받침 뒤의 ‘E’은 l로 적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신라’는 

sinla로 표기된다. ’59년 문교부 안에서는 초성에는 r , 종성에는 I을 쓴다 . 

• 종， L , 0'과 종성의 ‘o’ 표기는 모든 표기법에서 h, n, m, ng를 쓴다. 초생 

자리에 쓰이는 음가 없는 ‘ o’은 어떤 표기법에서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로마자표기법의 ̂ ~음표기 방식은다음과같이 표로나타낼 

수있다. 

자읍(파열음) 「 격 끼 E E α H .li: 뻐 

’39 MR안 k,g k' kk t,d tt p,b ’ p pp 

’40 한글학회 안 g k gg d t dd b p bb 

’48 문교부안 k kh(κ) gg t 암l(t’) dd p ph bb 

’54 예일 체계 k 셈1 kk t th tt p ph pp 

’59 문교부안 g k gg d dd b p bb 

’84 문교부안 k,g k' kk t,d tt p,b ’ p pp 

자음(기타) z x 'f;); λ '̂  종 L n E 이뺨 

’39 MR안 ch ch' tch s,sh SS h n m ng 

’40 한글학회 안 z cz zz s SS h n m ng 

'48 문교부안 ch c바l dch s SS h n m ng 

’닮예일체계 c ch cc. s SS h n m ng 

’59 문교부안 J ch U s SS h n m r ng 

’84 문교부안 ch ch’ tch s,sh ss h n m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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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햄과 형태음운론척 변화의 표기 

받침과 형태음운론적 변화의 표기에 관해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논하는 3.1 

에서 이미 개략적으로 얼명하였다. 우리말의 맞춤법은 발음대로 적되 형태소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발음과는 표기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 

다. 표기법과 발음과의 써가 Jf.71 체계에 따라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특정한 

음운 현상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MR안과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받침의 대표음회를 비롯하여 자음통화. 구개음화 등 국 

어에 나타나는 모든 음운 변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따라서 ‘값. 값을， 값 

만’의 표기는 kap, kapsìíl , k뻐unan이 된다. 또한 자음 동화의 결과로 소리가 

달라지는 ‘독립[통닙1 ， 속리샌송니샌. 신라{실래’는 그 발음에 따라 t때띠p， 

S때띠san， shilla로 표기한다. 구개음화의 경우도 표준 발음에 따라 ‘굳이[구 

지]’는 k띠i로해돋이[해도지r는 head이i로， ‘같이[가치r는 kach’i로 표기한다. 

한글학회 안과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받침의 대표음화와구개음화의 경우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고， 자음동화는 통화된 결과의 일부만을 표기에 반영한다. 

받침법칙의 경우부터 살펴방}. 예를 들어 .왔옴]， 옷고H올패， 옷이[오시r를 한 

글학회 안에서는 od, odgwa, osi로，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ot, ot kwa, os i로 

발음대로 적도록 규정한다. 겹받침의 경우도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넋 

[녁]， 넋도[넉도J. 넋이[넉시]’의 로마자 표기는 한글학회 안에서는 nòg, nðgdo, 

nðgsi가 되고，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nðk, nðk to, nðks i가 된다. 한글학회 

안파 ’48년 문교부 안에서 취한 절충식 표기 원칙의 특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은 자읍동화 현상의 표기이다. 이틀 체계에서는 자음동화에 의해 2개의 비음 또 

는 유음이 날 때에는. 앞의 소리는 원형대로(철자대로) 적고 뒤의 소리는 발혐l 

따라 적도록 하였다. ‘독립， 속리산， 신라의 표기는 한글학회 안에 따르면 d땅ri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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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nisan, si피a가 되고. ’48년 문교부 안에 따르면 toknip, soklisan, si띠a가 된 

다. 이 두 체계에서는 또한 구개음화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밭이’와 

’묻히다.는 한글학회 안에서는 baczi. muczida로，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pac버1 i. muchhita로 표기된다. 

예일 체계는 철저히 전자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국어의 음운 현상을 일채 표기 

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글과 로마자의 대조표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값. 없다’의 표기는 각각 kaps, 

eps . ta가 되고， ’독립문， 속리산. 신라’의 표기는 tok.lip.mwun, Sok.li-san, 

Sin.la가 된다. ‘해돋이.와 .같이1는 haytot.i, cat.i로 표기된다. 다만 이와 같이 

표기할 경우 실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발음을 내게 할 수 있으므로， 우리말을 

모르는 사랑틀을 위해 우리말 음운 현상에 대해 자세한 셜명올 하고 있따) 

’59년 문교부 안은 맞춤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받침 법칙만 

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옷이， 옷과， 옷만. 옷안의 경우처럼 연결음의 경 

우 원칙적인 표기는 osi. osgwa, osman, os-때이지만， osi. 0때wa， odman， 

odan과 같은 표기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표기를 허용하는 것은 자 

음 앞이거나 대립적 실사인 모음 앞에서， 또는 접미사나 어미 동 종속적인 모음 

앞에서만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나 겹받침의 경우는 gabs(값) , 

jeolmda(젊다)처럼 철자에 따라 적어야 한다. 자음동화나 구개음화의 경우는 이 

들을 예외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과를 전혀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한 

글 철자와 로마자와의 대조표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독립， 속리산， 신라는 

doglib , soglisan, sinla로 적고굳이， 해돋이 ， 같이.는 gudi , headodi , gati 

6) 예일 체계에서 국어의 음운 현상을 셜명하는 데 ‘점’ (dot)은 매우 중요한 역할올 한다. 

이는 주로 자동적인 형태음소적 교체를 유발하는 형태소 경계를 표시하는 데 쓰인다. 

얘를 들어 받침의 대표음화는 ‘noph. ta (높다)에서 뼈 있는 ph는 2뿜 앞이나 어말 

에서는 p로 발음된다?처럽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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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적는다. 

4. 햇음말 

지금까지 주요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올 간략히 살펴보았다. 사실 국어의 로마 

자 표기법에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방법은 있을 수 없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의 

표기 체계로 옮겨 적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불균형은 있올 수밖에 없다. 위에 

서 내용을 검토한 주요 표기법 체계도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우수한 표기법 

체계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목적과 원칙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뼈1 따라 세부 

적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말의 주요 로마자 표기법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주요 표기법의 자음과 모음 표기 방식을 계통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 

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우선 파열음‘" 큐， 끼’의 표기 체계는다음과 같다. 

(1) k, k' (임1)， kk : MR안， ‘ 예일 체계， '84년 문교부 안 

(2) k, 암1， gg : '48년 문교부 안 

(3) g, k , gg : 한글학회 안. ’59년 문교부 안 

위와 같은 분류는 다른 파열음들도 같은 식으로 표기됨을 뭇한다. 그러나 파찰 

음'^ ， ;;:., 자’의 lf.71는매우다챔여 MR안과’84년 문교부안에서는 ch， ch’, 

tch로 적고， 한글학회 안에서는 Z, cz, zz로， '48년 문교부 안에서는 ch, c버1 ， 

dch로， 예일 체계에서는 c, ch, cc로， ’59년 문교부 안에서는 j ， ch, 피로 각기 다 

르게 표기한다. 이는 다만 초성 챔 표기의 써일 뿐 받침까지 고려한다면 각 

각의 표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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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J... ï_:의 표기는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수 있다. 

1) ð, 0 , u, ìí : MR 안. 한글학회 안， '48년 문교부 안， '84년 문교부 안 

2) e, 0 , 뼈， U 예일 체계 

3) 00, 0 , u, eu : ’59년 문교부 안 

모음 , ~ ’의 표기는 위의 계통과는 또 다르게 분류된다. 즉 MR안. ’48년 문교 

부 안， '59년 문교부 안， '84년 문교부 안은 ae로 적고， 한글학회 안에서는 e로 

척으며， 예일 체계에서는 ay로 표기한다. 이들 단모음과 결합하는 이중모음까지 

고려한다면 표기의 양상은 더욱 복잡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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